
5)무조전설

씻김굿 첫부분에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이로다…….’로 시작하는 무가가

있다.일명 ‘공심풀이’라고 불리는 무가이다.굿을 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당산,철륭,성

주, 조상 등을 청해 들이는 무가이다. 여기에 나오는 ‘공심’은 무조로 설명된다. 그런데 그것

은 무가로 불리는 게 아니라 전설로 단골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다. 본래 풀이 형식의 무가,

즉 공심풀이로 불리던 것인데, 전설로만 전승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공심전설은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를 담고 있다. 무당의 시원,단골과 고인이 짝을 맞추게 된 유래,무복의

유래,단골이 천인이 된 유래, 단골판이 생기게 된 유래 등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경자：공심풀이가 옛날에는 이게 치국풀이라 이것이.‘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

은 본이로다…….’옛날에 앙와 임금아 왕의 딸이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인자 시부렁 시부렁

거리고 뭐라고 그러면 인자 그 병이 낫고 그러니까, 왕의 딸이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인자

말하자면 남산은 본이로다, 남산으로 귀양을 보냈다고 그래, 옛날에 노인들 말들어보면. 남

산으로 이 딸을 귀양을 보내불었어 그래서 공심이 본이 남산이 본이라. 공심이 본터가 남신

이 본터라 그랬어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이로다 조선은 국이요, 팔마는

사두서경이며 개성도 본도 서울 집터 잡아 삼신삼천 내리토올려 이수팔수…….’치국이 생겨

갖고,치국말이라 그래 옛날부터 이것을.언제든지 소소한 비손을 허든지 굿을 할 때에도 앙

와 임금아를 먼저 찾아야 돼.(조사자：공심풀이를?) 응,공심풀이를 먼저 해야 돼.

앙와 임금아,공심이가 왕의 딸이라. 남산으로 귀양을 보내불었어. 공심이라는 왕의 딸이 미

쳐 왕이 귀양을 보냈어. 그랬는디 죽을 사람이 있으면 공심이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낫

었어. 그래서 ‘유교’가 생겨났어. 나중에 중국서 왕자가 나와, 그래서 둘이 남자가 고인이고

여자는 무가여.남자는 악사를 하고 무가는 남자,여자가 지고 다니는 것이라.

그래갖고 인자 공심이가 그걸 헌께 어떻게 공심이를 벼슬을 줬어, 벼슬을 줘. 그래서 우리

무가들이 옷을 허면 그 벼슬아치 입는 무복을 안입습니까. 그래서 그 무복을 입어야 돼. 그

래갖고 공심이를 인자 무지하게 벼슬을 줬어. 사람을 낫으고 살리니까. 벼슬을 준께, 인자

니도 헌다 나도 헌다 그래갖고 결국은 가서 아걸 천인으로 돌린 거이라. 천인으로 돌려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 천인이다. 너무 이것을 많이 허니까 너도 헐라하고 나도 헐라허니

께.그래서 이것이 공심이풀이라.(조사자：중국서 왕자가 나왔어요?)

김순태：왕자가 나왔어. 그게 인자 귀양을, 이 공심이가 왕의 딸인디 남산으로 귀양을 보내

불었어. 왕의 집안에서 정신이 인자 미쳐 나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그런께. 중국

서 왕자가 또 인자 중국도 왕자가 그렇게 돼불었거든.(조사자：미쳐서?) 미쳐갖고 인자. 지

슴같으면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제.신이 왔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을 안했거든.그

래갖고 둘이서 남산에서 만나갖고 말함시롱 인자 어디 손가락 가리키고 가면, 어디가면 요

런 병이 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둘이 가서 축원하면 낫고, 축원하면 낫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이 벼슬을 줘논께 도새 사위고 딸이니까 헐 수 없이 주는 거이라.

그래갖고 중년에 차꼬 내려오면서 인자 서로 헐라 허거든 하도 인자 너도 헐라 나도 헐라

그러니까. 요것을 천인으로 칠반천인으로, 칠반천인에는 안들어가지만 인자, 원래가 옛날에

는 벼슬을 안허고 뭣을 안허면은 전부 상놈이거든,성밖에 사는 사람은 상놈이라 성안에 사

는 사람만 양반이고.그래갖고 요것이 인자 천인 축으로 들어갔던 거이제.그런께 인자 난중



에는 각 팔도로 공심이 제자들을 하나씩 보낸거여. 그래도 요것이 불어난께 인자 마을로 이

리저리 쪄 나눠갖고 니는 요 마을을 해라,니는 조 마을을 해라,그래서 요렇게 판이 생기고

그런 거이라.

박경자：그렇게 이렇게 칠반천인으로 때려놓으면 안해 먹거든.그래서 안해먹잖아요.요즘에

는 공심이가 다없어져 불잖아요, 우리가 공심인디. 안허잖아요 우리들이 천인이 된께. 안헐

라 그래 인자 지금은 자식들이고 뭐고 이런 것 헐라 그래요? 안해불어 그런께 없어져 불잖

아요.

김순태：인자 요것이 대학교수들도, 아 이것이 옛날에 근본이 왕의 딸이라는 것을 다 알제.

왕의 딸이 시조,근본이제.우리 첫 시조,근본.

박경자：그래서 앙와 임금을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각 석마다 공심이풀이를 해야 된다니까.

요컨대 위의 무조전설은 무당들의 시조가 왕의 딸이라는 것이다. 무당들이 천시당하고 있지

만, 본래는 왕의 딸인 공주의 신분으로 결코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설이 제보자들의 설명처럼 그러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 무당의 시원, 단골과 고

인이 짝을 맞추게 된 유래, 무복의 유래, 단골이 천인이 된 유래, 단골판이 생기게 된 유래

등을 전하고 있다. 매 굿거리의 첫부분에서 ‘앙와 임금아 공심은 절에 두고 남산은 본일러

라…….’를 부르는 것은 이러한 무속의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이다. 공심풀이의 무가

상의 기능이 단순한 허두가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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